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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신주혜  정윤경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의 정서와 정서발달 관련 신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

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3～6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관련 신념을 포함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에게서 정서에 대한 가치, 통제가능성, 발달과정, 지도, 관계 신념과 관련된 12개의 하

위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한국 어머니들은 긍정 정서가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경멸이나 비난에 대한 신념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신념들은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정서와 긍정정서의 가치 그리고 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는 신

념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정적 관련성이, 긍정정서표현, 친밀정서표현과 같은 정서표현성과는 부적 관련성이 있

었으며, 정서경멸, 조작 신념은 비지지적 반응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정서관련 신념은 어머

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관련 신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정서관련 신념,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부모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첫 양육

자이자 가장 중요한 타인이다.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단순

히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부모

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적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정윤경, 

박혜진, 2012 ;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Gottman, Katz, & Hooven, 1997; Dunsmore 

& Karn, 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서 

자녀의 정서관련 신념들을 확인하고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교신저자 : 정윤경, E-mail: benijeong@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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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결정하고 실제

적으로 훈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인지적 요인이 작

용된다(Dix, Ruble, & Zambarano, 1989).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아동의 기분, 동기, 의도, 상황

에 대한 이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육

행동을 조절한다(Dix, 1991). 가령, 아동이 분노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아동이 아직 

어려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신념

을 가진 부모는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화를 적게 느끼며 침착하게 설명하거나 훈육

하는 것이 적절한 양육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중 

하나가 양육목표로, 이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

용에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결과이다(Dix, 1991). 

그러한 양육목표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근원으로 작용하는 대표

적인 인지적 변인이 양육신념이다(McGillicuddy 

-De Lisi, 1985). 

부모는 정서와 관련하여서도 고유한 신념과 가

치관을 가지는데,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생각

에 대해서 Gottman과 그 동료들은 상위-정서 철

학(meta emotion philosophy)으로 정의하고 두 가

지 유형을 제안하였다(Gottman, et al., 1996). 정서 

코칭 철학(emotion coaching philosophy)은 자녀의 

미세한 정서도 알아차리고 부정적 정서라 할지라

도 그 표현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을 

키우고 교육의 기회로 사용하는 등 모든 정서 경

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정서 방임적 철학(emotion dismissing philosophy) 

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에게 해로우므로 되도록 

빨리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상위-정서 철학이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은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신념과 행동이 혼합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연구자들은 정서관련 신념을 구체적인 요

인으로 구분지고자 하였고, Dunsmore와 

Karn(2001)은 자녀의 정서와 정서발달에 대한 부

모의 신념을 측정하는 설문지(Parents' Beliefs 

about Feeling, PBAF)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2

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정서언어

(Emotion Language) 신념으로 자녀의 정서용어 

사용에 대한 가르침이나 사회화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다. 두 번째 요인은 발달적 준

비(Developmental Belief) 신념으로 자녀가 정서를 

통제하거나 논의할 준비가 발달적으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다. 이후 Dunsmore 등

(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 이민자 부모를 대

상으로 한 Cervantes와 Seo(2005)연구에서는 발달 

준비, 정서 언어,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 신념이 발견

되었다. 추가된 요인인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는 자녀와의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신

념을 반영한 것이며,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는 정서통제에 대한 유교적 사상과 연관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unsmore 등(2001)의 척도 문항도 상위-정서 철

학처럼 행동이 혼합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에 영향을 주는 신념을 분

리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각각의 영

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생각을 토대로

(Cowan, 1996; Eisenberg, 1996), Halberstadt와 그 

동료들은 양육행동에서 신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Halberstadt와 Dunsmore 등

(2007)은 1108명의 부모에게 다양한 정서관련 신념

을 포함하는 설문지(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PBACE)를 실시하고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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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결과, 5가지 신념 집단으로 조직화되는 11

개의 하위 신념들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신념 집

단은 정서에 대한 가치(Value)와 관련된 것으로 

정서의 가치나 수용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다. 어떠

한 정서가 가치 있고 수용가능한지는 부모에 따라 

다양한데, 어떤 부모는 긍정 정서는 수용하나 부정 

정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부모는 모든 

정서가 다 위험하며 정서를 너무 강하게, 너무 자

주 경험하는 것은 해롭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

며, 어떤 부모에게는 정서는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신념 

집단은 통제(Control)에 관한 것으로 아동이 정서

를 통제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신념이다. 자녀

가 정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감정적으로 다

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녀의 미숙한 정서통제에 

덜 당황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적게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신념 집단은 정서의 발달과정

(Developmental Processes)과 관련된 것으로 정서

가 발달에 의해 변화 가능한 특성인지 아니면 기

질적으로 고착된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다. 성장하

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울음이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수용해주거나 아동의 연령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할 것이다. 네 번째 신념 집단

은 지도(Guidance)에 관한 것으로 정서에 대해 교

육하고 지도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념

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정서를 탐색하도록 돕는 

책임을 부모 자신에게만 부여하는 반면 어떤 부모

는 아동 스스로도 정서에 대해서 배워간다고 생각

한다. 다섯 번째 신념 집단은 정서를 통한 자녀와

의 관계(Relational)에 관한 것으로 자녀양육 시 놀

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

의 정서표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진지하게 수용해주기 

보다는 무시하거나 처벌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어떤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

고 자녀가 공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

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거나 

지도해주기 위하여 자녀의 모든 정서에 대해 다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은 부모가 속해있는 문화

가 요구하고 중요시하는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결

국 자녀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

한 인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Denham, 

Caal, Bassett, Benga, & Geangu, 2004; 

Parker, Halberstadt, Dunsmore, Townley, Bryant, 

Thompson, &　Beale, 2012) 문화마다 정서에 대

한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는 정서

관련 신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가 가지는 정서와 관련된 신념과 가

치관은 정서관련 태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Dix, 1991; Gottman, Katz, & Hooven, 1996; 

Dunsmore et al., 2001; Dunsmore, Her, 

Halberstadt & Perez-Riviera, 2009). 가령,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

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녀가 보이는 분

노, 슬픔 또는 두려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정해

주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정

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는 부정적 정

서는 자녀에게 해로우며 되도록 빨리 바꾸어 주거

나 없애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정서적 경험이나 정서표현의 가치에 대한 

신념, 자녀의 정서경험과 표현을 사회화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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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신념

들이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

다. 

Gottman과 그 동료들, Dunsmore와 Karn(2001), 

Halberstadt와 그 동료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

은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이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

지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Eisenberg

와 그의 동료들(1998)이 제안한 정서표현성, 아동

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자 한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

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실망, 분노, 두려움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을 말한다.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느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기분이 회복

되거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자극에 대처하도록 

돕는 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또는 자녀와

의 접촉을 피하거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처벌적 반응을 하

거나 자녀의 정서적 경험의 가치를 낮추는 비지지

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Kliewer, Fearnow, & Miller, 1996).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스스로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하며(Beck, 

Emery, & Greenberg, 1985), 자녀의 정서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을 하고 자녀와 더 많은 정

서적 대화를 나누었다(정윤경, 박혜진, 2012; 

Cervantes et al., 2005; Dunsmore et al., 2001). 정

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는 자신의 정서

표현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였는데(Dunsmore et al, 

2009), 9.11 테러공격을 겪은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

니는 낮은 수준의 정서표현을 보이며 자녀와의 정

서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정서에 대

해 지도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더 많은 정서언어를 사용하였

다(Rivera & Dunsmore, 2011). 

정서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부모

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과 그 표현을 최소화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Gottman et al., 

1996) 자녀의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가 보

이는 정서에 비지지적인 반응을 적게 보이는 경향

을 나타냈다(정윤경 외, 2012; 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발달과 관련된 부모

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

에 비하여(백미애, 2002; 이현민, 1998; 정윤경, 박

보은, 2010) 부모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와 관련된 

양육행동 및 아동의 결과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배지우(2010)는 한국 부모들에게서 공감적 수용, 

억압적 태도, 자각 민감성, 지지적 신념이라는 네 

가지 상위정서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

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만을 확인하였고 척도 

문항이 신념과 행동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양육행동 및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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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네 가지 요인을 합산한 값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 상위정서 각각이 가지는 역할을 밝히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윤경과 박혜진(2012)의 연

구에서도 Cervantes 등의 연구(2005)와 유사한 정

서언어, 발달적 준비성, 정서적 유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을 발견하였으나 행동이 혼합된 

Dunsmore 등(2001)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는 한계

를 가진다. 

이처럼 정서관련 신념들이 한국 부모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으나 이러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들

이 신념, 가치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뿐 아니라 행

동을 포함하고 있어 양육행동과는 구분되는 순수

한 신념을 확인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외국연구에서 점차 신념의 다양한 차원들이 발견

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국내연구는 미비한 수준이

다.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를 통하여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가치, 부모 지도, 통제가능성과 유사한 신념

을 발견하였으나 아직 긍정정서 가치나 발달과정, 

관계에 대한 신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한

국 어머니가 가지는 다양한 정서관련 신념들을 확

인하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가짐을 검증

함으로써 이러한 신념들이 아동의 정서발달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정

서발달과 관련된 추가적 신념들을 알아보고 이러

한 신념들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정

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

다. 

첫째,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한국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정서관련 신념들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정

서표현성,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는 3～6

세 아동을 둔 어머니 1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697부가 수거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3

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

령은 33.8세로 20대가 25명(3.83%), 30대가 540명

(82.7%), 40대가 88명(13.48%)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 193명(29.56%), 대졸 405명(62.02%), 대학원졸 

38명(5.82%), 기타가 17명(2.6%)이었다.  

측정도구 

정서관련 신념 척도 

Halberstadt와 Dunsmore 등(2007)이 자녀의 정

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

기 보고식 질문지(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 PBACE)를 

번안한 후, 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박사과정 대학

원생 2명이 함께 원척도 문항과 비교하면서 번안

한 문항의 내용과 용어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문

항수정을 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을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문으로 바꾸어 심리학 전공 

교수 1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원래의 영어문

항과 비교하며 원척도문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

미를 최대한 살리도록 단어와 문장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항을 다시 유치원 자녀를 가진 어머니 5



한국심리학회지:발달

- 76 -

명에게 실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항의

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문장의 뜻이 명확하고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문항을 다듬었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문으로 역번역한 문

항을 원척도문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최대

한 살리도록 다시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152문항으로 Likert식 6점 척도(1=

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발달에 대한 문장에 대

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 

척도는 정서의 가치, 통제, 발달과정, 지도, 관계의 

5개 척도로 11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긍정정서가치(10문항), 부정정서가치(12문항), 모든

정서위험(13문항), 정서일뿐(emotion just are, 10문

항), 부모 지도(9문항), 스스로 배우는 것(8문항), 

통제(24문항), 발달과정(25문항), 경멸(11문항), 정

서사생활(17문항), 조작(13문항)으로 구성된다. 척

도의 신뢰도는 본 연구 결과에서 새로운 하위 요

인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정서표현성 척도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 척도(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

제 표현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표현성을 측정하

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16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

어 있고 하위요인으로 친밀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

서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 친밀정서표현은 .71, 부정적 정서표현은 .55, 

긍정적 정서표현은 .69이었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Fabes, 

Eisenberg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

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

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

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

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표현의 격려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

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

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정서표현격려는 .78, 정서중심반

응은 .80, 문제중심반응은 .78, 처벌반응은 .66, 최

소화반응은 .63, 심리적 스트레스반응은 .63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에 다니는 3～6세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유치원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 어머니의 반응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아동에 

대한 설문지만을 채택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적

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정서관

련 신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한 설문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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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353명의 자료에

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한국 어머니의 정

서 관련 신념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확인된 정서관련 신념들이 기존의 연구에

서 밝혀졌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연관이 있는

지 확인하기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 과

정서관련 신념 구조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정서 관련 신념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52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최대우도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요인회전 방법으로 사각회전의 한 방법

인 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전 후 요

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기존 척

도의 하위 요인 구성개념을 참고하여 요인 이름을 

정하였다. 

가치척도에서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BO값은 .852로 일반적인 기준치 .80이

상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χ2
= 

5580.484, p < .001로 본 자료가 분석을 하기에 적

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11개

로 나타나 너무 많은 요인이 추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유치의 크기뿐 아니라 스크리도표, 요인

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4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4요인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

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과 요인의 해석 가능

성을 고려하여 부하된 문항들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송지준, 

2011). 

요인 1에 ‘때때로 아이들이 주저앉아 마음껏 우

는 것도 괜찮다’(문항 22) 등의 10개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다. 이 문항들은 기존 척도에서 ‘부정정서

가치’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2에는 ‘자신

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

하다’(문항 33) 등의 10개의 문항이 높게 부하되었

으며 기존 척도에서 ‘긍정정서가치’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3은 ‘슬픈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단지 삶의 일부이다’(문항32) 등의 5

개의 문항이, 요인4는 ‘가능하다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문항30) 

등의 10개의 문항이 부하되었고 이 문항들은 기존

척도의 ‘정서일뿐’과 ‘모든정서위험’에 해당하였다. 

결과는 부록Ⅰ에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부정정

서가치’ 요인 10문항, ‘긍정정서가치’ 요인 10문항, 

‘정서일뿐’ 요인 5문항, ‘모든정서위험’ 요인 10문항

이 선정되었다. 

통제가능척도에서 KBO값은 .899로 .90에 매우 

가까운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증 결과도 χ2= 3107.845, p < .001로 요인분

석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고

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5개가 탐색되었지만 고유

치의 크기, 스크리도표,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척도처럼 1요인으로 지정하여 다

시 분석하였다.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

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이에 ‘통제가능’ 요인에는 18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결과는 부록Ⅱ에 제시되었다.

발달과정척도에서 KBO값은 .865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χ2
= 2589.798, p < .001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6개가 탐색되었으나 2개의 요인을 추출하

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요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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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분석한 후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

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과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하된 문항들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척도와는 

달리 두 요인이 축출되어 요인 1에 ‘아이들은 자신

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문항 15) 등의 6개 문항이, 요인 2에는 ‘아이

들은 성장함에 따라 감정적 방식이 변할 수 있다’

(문항11) 등의 9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다. 결과는 

부록Ⅲ에 제시되었다.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내

용을 바탕으로 요인 이름을 명명하여 최종적으로 

‘정서유동성’ 요인 6문항, ‘정서발달가능성’ 요인 9

문항이 선정되었다.   

지도척도에서는 KBO값은 .880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χ2
= 2541.372, p < .001로 

요인분석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수

를 지정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3개가 탐색되었지만 스크리도표와 해석 가

능성을 확인한 결과 2개의 요인만을 추출하는 것

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에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

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문항 10) 

등의 9개 문항이, 요인 2에는 ‘아이들은 부모의 도

움 없이도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깨닫는다’(문항1) 

등의 8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다. 결과는 부록Ⅳ에 

제시되었다. 기존 척도와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1은 ‘부모지도’, 요인2는 ‘스

스로 학습’으로 명명하였다.

관계척도에서는 KBO값은 .828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χ2
= 4746.654, p < .001로 나

타나 본 자료가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고유치가 1이

상인 요인은 10개가 탐색되었지만 고유치의 크기, 

스크리도표,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

개의 요인만을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는 문항은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 1에 ‘아이들을 흉내내며 놀리는 것은 그들

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문항11)

등의 10개의 문항이 부하되었으며 이 문항들은 기

존 척도에서 ‘경멸’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다. 요인

2는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알아야 

한다’(문항7) 등의 9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요인 3

에는 ‘아이들은 단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

주 슬픈 척 한다’(문항14) 등의 9개의 문항이 부하

되었다. 결과는 부록Ⅴ에 제시되었다. 기존 척도와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요인2는 ‘사생활’, 요인3은 

‘조작’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정서관련 신념

의 요인이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도 적합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문항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개별 

문항을 결합하는 문항묶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여 측정문항이 많은 요인은 문항 묶음을 만들

어서 분석하였다. 요인부하량을 고려하는 균형할당

방법을 사용하였고 한 문항묶음에 3, 4개의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부정정서가치, 긍정정서가치, 정

서위험, 정서발달가능성, 부모지도, 경멸, 사생활, 

조작 신념문항은 3개의 문항묶음으로, 스스로 학습 

신념문항은 4개의 문항묶음으로, 통제 신념문항은 

6개의 문항묶음으로 만들었으며 정서일뿐, 정서유

동성 신념은 그대로 개별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Ⅵ 참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χ2 값은 표

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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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서관련 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개념
평균

(표준편차)
F

가치

부정정서가치 3.85(.689)

726.367
***긍정정서가치 5.62(.435)

정서일뿐 4.05(1.054) 

모든정서위험 2.98(.705)

통제   2.51(.646) -

발달과정
정서유동성 4.48(.633)

32.365***
정서발달가능성 4.66(.629)

지도
부모지도 4.88(.673)

731.400
***

스스로학습 3.19(.751)

관계

경멸 1.76(.677)

467.169
***

사생활  3.09(.824)

조작 3.31(.753)
***p <.001

CFI, RMSEA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볼 수 

있고,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상당히 좋은 적합

도로 보고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로 간주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RMSEA의 적합도 지

수 값은 .041(90% 신뢰구간 시 .037-.045)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또한 TLI적합도 지수는 .922, 

CFI 적합도 지수는 .934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자녀의 정서관련 신념 척도(PBACE)의 요인구조는 

부록Ⅵ에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자녀의 정서관련 신념 척도(PBACE)의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에서 .8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부정정서가치 .82, 긍정정서가치 

.88, 정서일뿐 .86, 모든정서위험 .78, 통제가능성 

.91, 정서유동성 .81, 정서발달가능성 .86, 부모지도 

.92, 스스로학습 .83, 경멸 .84, 사생활 .86, 조작 .85

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

한국 어머니들이 가지는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하여 12가지 신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념 집단 내 하위 요인간의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치 신념 집단 중에

서 긍정정서가치 신념의 평균치가 5.62(.435)로 가

장 높고 모든정서위험 신념 평균치는 2.98(.705)로 

가장 낮았다, F(3,999) = 726.367, p <.001. 발달

과정 신념 집단에서는 정서발달유동성 신념의 수

준이 정서유동성 신념의 수준보다 높았으며, 

F(1,337) = 32.365, p <.001, 지도 신념 집단에서

는 부모지도 신념수준이 스스로학습 신념 수준보

다 높았다, F(1,342) = 731.400, p <.001. 관계 

신념집단 중에서는 조작 신념의 평균치가 

3.31(.753)로 가장 높았으며 경멸 신념의 평균치는 

1.76(.67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F(2,680) = 

467.169, p <.001.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 어머니에게서 확인된 12개의 정서 관련 신

념이 기존 연구들이 밝힌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정서표현성 간

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정서 신념 중 부정정서 가

치 신념은 친밀정서표현(r =.162, p < .01)과, 긍정

정서가치 신념은 긍정정서표현(r =.237, p < .01), 

부정정서표현(r =.132, p < .05), 친밀정서표현(r 

=.222,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에 반하여 모든정서위험 신념은 긍정정서표현(r 

=-.130, p < .05), 친밀정서표현(r =-.18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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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정서 관련 신념

부정정

서가치

긍정정

서가치

정서

일뿐

정서

위험

통제

가능성

정서

유동성

정서발달

가능성

부모

지도

스스로

학습
경멸

정서

사생활
조작

양육

행동

정서표현

긍정정서 .084  .237** .089 -.130* -.106 .042 .154** .160** -.075 -.187** -.029 -.074

부정정서 .069  .132* .069 .041 -.040 .066 .040 .075 .063 .002 .017 -.010

친밀정서  .162**  .222** .076 -.180** -.032 .092 .091 .220** -.027 -.114* -.045 -.072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표현격려  .313**  .251**  .166** -.159** -.003 .121* .234** .272** -.035 -.097 -.018 -.116*

정서중심적  .120*  .287** .092  -.014 -.099 .223** .284** .358** -.026 -.159** -.156** -.015

문제중심적  .139*  .296** .128*  -.085 -.087 .251** .322** .343** -.042 -.132* -.109* -.112*

처벌 -.004 -.129* .094 .329**  .241** -.034 -.225** -.209**  .276**  .383** -.014  .257**

최소화 -.109* .099 .125* .338** -.064 .109* -.019  .039 .097  .150** -.127*  .171**

스트레스 .022 -.023 .044 .247** .045 .073 -.110* -.076 .098  .190** .011  .136*

**p <.01, *p  <.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발달가능성 신념은 긍정정서표현(r =.154,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지도 신념은 긍정정서표현(r =.160, p < 

.01), 친밀정서표현(r =.220,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경멸 신념은 긍정정서표현(r =-.187, p < .01), 

친밀정서표현(r =-.114, p < .05)과는 유의미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자녀의 부정정서 표

현에 대한 반응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정

정서 가치 신념은 정서표현격려(r =.313, p < .01), 

정서중심반응(r =.120, p < .05) 문제중심반응(r 

=.139, p <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최소화반

응(r =-.109, p < .05)과는 부적상관 보였으며, 긍

정정서가치 신념은 정서표현격려(r =.251, p < 

.01), 정서중심반응(r =.287, p < .01), 문제중심반

응(r =.296,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r =-.129, p < .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나타냈다. 정서일뿐 신념은 정서표현격려(r 

=.166, p < .01), 문제중심반응(r =.128, p < .05), 

최소화(r =.125, p < .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에 반하여 모든정서위험 신념은 표현

격려(r =-.159, p < .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처벌(r =.329, p < .01), 최소화(r =.338, p < 

.01), 스트레스(r =.247, p < .01)와 같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신념은 처벌(r =.241,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유동성 신념은 표현격려(r =.121, p < .05), 

정서중심반응(r =.223, p < .01), 문제중심반응(r 

=.251, p < .01), 최소화(r =.109, p < .05)와 유의

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정서발달가능성 신념은 

정서표현격려(r =.234, p < .01), 정서중심반응(r 

=.284, p < .01), 문제중심반응(r =.322, p < .01)과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r =-.225, p < .01), 

스트레스(r =-.110, p < .05)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지도 신념은 정서표현격려(r =.272,  p < 

.01), 정서중심반응(r =.358, p < .01), 문제중심반



신주혜, 정윤경 /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 81 -

표3. 정서관련 신념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

행동

독립변인

(신념)

공차

한계
β t

adjusted

R2
F

정

서

표

현

긍정

정서

긍정정서가치 .982 .251 4.410***

0.83 14.157***

정서위험 .982 -.134 -2.362*

부정

정서
긍정정서가치 1.000 .143  2.445

*
0.17 5.978

*

친밀

정서

긍정정서가치 .777 1.85  2.911**

0.90 10.574***정서위험 .982 -.141 -2.490*

부모지도 .789 .126  1.988
*

부

정

정

서

표

현

에 

대

한 

반

응

정서

표현

격려

부정정서가치 .916 .256 4.496***

.160 14.487***
부모지도 .966 .213 3.856***

정서일뿐 .943 .119  2.127
*

조작 .997 -.109 -2.001*

정서

중심

부모지도 .819 .294 4.869***

.145 25.279***정서발달

가능성
.819 .158 2.619**

문제

중심

부모지도 .776 .280 4.537***

.166 19.738***
정서발달

가능성
.796 .242 3.972***

스스로학습 .892 .124 2.154*

처벌

경멸 .774 .207 3.435**

.203 15.403***

정서위험 .846 .178 3.083**

스스로학습 .838 .101 1.743*

조작 .878 .135 2.384*

부모지도 .837 -.123 -2.122*

최소

화

정서위험 .992 .339 6.043***

.116 19.654***

정서유동성 .992 .124 2.217*

스트

레스

정서위험 .907 .200 3.318**

.063 10.538***

경멸 .907 .121 2.009*

 ***p  <.001, **p  <.01, *p <.05

응(r =.343,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처벌(r =-.209, p < .01)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스스로학습 신념은 처벌(r =.276,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경멸 신념은 정서중심반응(r  =-.159, p < .01), 

문제 중심적(r =-.132, p < .05)과는 유의미한 부

적 상관을, 처벌(r =.383, p < .01), 최소화(r =.150, 

p < .01), 스트레스(r =.190, p < .01)와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생활 신념은 정서중심(r 

=-.156, p < .01), 문제중심반응(r =-.109, p < .05), 

최소화(r =-.127, p < .0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조작 신념은 정서표현격려(r =-.116, p 

< .05), 문제중심반응(r =-.112, p < .05)과는 유의

미한 부적상관을, 처벌(r =.257, p < .01), 최소화(r 

=.171, p < .01), 스트레스(r  =.136, p < .05)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들이 양

육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

개 정서관련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양육행동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존

재하는지를 보는 공차한계 값이 0.1이하일 때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표3에 제시되

었듯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

치(β = .251, p < .001), 모든정서위험(β 

=-.134, p < .05)이, 부정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치(β = .143, p < .05)가, 친밀정서 표

현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치(β = .185, p < .01), 

모든정서위험(β = -.141, p < .05), 부모지도(β 

= .126, p < .05)가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부정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중 정서표현 

격려는 부정정서가치(β = .256, p < .001), 부모

지도(β = .213, p < .001), 정서일뿐(β = .119, 

p < .05), 조작(β = -.109, p < .05)이, 정서중심

반응에 대해서는 부모지도(β = .294, p < .001), 

정서발달가능성(β = .158, p < .01)이, 문제중심

반응에 대해서는 부모지도(β = .280, p < .001), 

정서발달가능성(β = .242, p < .001), 스스로학습

(β = .124, p < .05)이 영향을 미쳤다. 처벌반응

에 대해서는 경멸(β = .207, p < .01), 모든정서

위험(β = .178, p < .01), 스스로학습(β = .101, 

p < .05), 조작(β = .135, p < .05), 부모지도(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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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p < .05)가, 최소화 반응에는 모든정서

위험(β = .339, p < .001), 정서유동성(β = .124, 

p < .01) 신념이, 스트레스 반응에는 모든정서위험

(β = .200, p < .01), 경멸(β = .121, p < .05)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정서

관련 신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신념이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 변인인지

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한국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한국 어머

니의 신념으로 부정정서가치, 긍정정서가치, 정서

일뿐, 모든정서위험, 통제가능, 정서유동성, 정서발

달가능성, 부모지도, 스스로학습, 경멸, 사생활, 조

작의 12가지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발달

과정에 대한 신념이 정서유동성, 정서발달가능성이

라는 두 가지 신념으로 분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Halberstadt 외(200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

는 한국 어머니들도 서양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정서관련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기존 국내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정서

관련 신념들이 확인되었다. 긍정 정서가 가치 있다

는 신념, 부정 정서이든 긍정 정서이든 정서를 너

무 강하게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은 해롭다는 신

념, 정서는 하나의 선택일 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신념, 정서는 순간순간 빠르게 변화한다는 신념, 

성장하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신념, 아동 스스로가 정서에 대해서 배운다는 

신념, 자녀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

고 생각하는 신념, 자녀의 정서표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작된 행동으로 보는 신념, 자녀의 정

서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공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한국 어머니가 다양한 정서

관련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부정적 정서에만 한정되었던 정서관련 신념

(배지우, 2010)의 폭을 넓히고 보다 구체적이고 다

양한 신념 요인을 발견하고 정서경험을 언어화하

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부모가 자녀에게 가

깝게 느끼도록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는 

신념,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는 것이 더 좋

다고 생각하는 신념(정윤경·박혜진, 2012)과 같이 

행동이 혼합된 신념보다는 인지적 요인으로서의 

순수한 신념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관련 신념의 수준

정서의 가치에 대한 신념 중에서는 한국 어머니

는 긍정 정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높

은 수준을, 모든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Lozada, 2011; Rudd, 2006; Stelter, 

2007)과 유사한 결과였는데, 미국 부모와 한국 어

머니 모두 자녀가 보이는 긍정 정서가 가치가 있

으며 수용가능하다는 신념이 가장 크고 정서는 위

험하다는 신념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인다.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에서는 아이들의 정서는 

성장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아

이들이 정서는 순간순간 달라진다는 신념 수준보

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모에게서 확인된 

발달적 준비성 신념처럼(정윤경 외, 2012), 한국 어

머니는 정서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수준이나 발달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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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지도 신념에 관해서 한국 어머니들은 정

서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신념 수준보

다 부모가 지도해야한다는 신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Rudd, 2006)와 유사한 결과로, 미국 부모와 한국 

어머니 모두 정서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하는 책임

자로 아동보다는 부모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념

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서를 통한 관계에 대한 신념에서 한국 어머니

들은 자녀의 정서표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신념 수준이 가장 높았고 자녀 양

육 시에 놀림이나 비난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Stelter(2007)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미국 부모와 한

국 어머니 모두 자녀의 정서를 조작된 것으로 보

는 신념이 크고 자녀 양육 시 놀림이나 비난을 사

용하는 것이 괜찮다는 신념은 낮은 편이였다. 

이렇듯 미국 부모와 한국 어머니가 다양한 정서

관련 신념에서 유사한 신념 수준을 보인 반면에 

부정정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는 한국 어

머니가 미국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신념을 보였다. 미국 부모들의 부정정서가치 신

념 평균치가 4.34(.70)인(Lozada, 2011) 반면에 한

국 어머니들의 평균치는 3.85(.69)로 나타났다. 한

국 어머니가 보이는 낮은 수준의 부정정서가치 신

념은 최해연과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확인된 부

정정서 표현은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부정 정서의 표현에 대한 낮은 

신념과 유사하다.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양

육신념 비교연구(김희진, 1995)에서도 미국 어머니

들이 한국 어머니보다 자녀가 자유롭게 생각과 감

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

표현을 통제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윤

태림, 1986; 최상진, 1997)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

자녀의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관련

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정서가치에 대한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친밀한 정서표현

을 많이 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

며 자녀가 기분을 회복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

극적으로 도와주며 낮은 수준의 최소화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가치에 대한 신념

이 높은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을 보이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며 정서를 조절

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뿐 아니라 낮은 수준의 처벌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일지라도 자

녀가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할 때 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공감하며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스

스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명료하게 지각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정서코칭 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Gottman외, 1996). 

정서가 위험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긍정

적이고 친밀한 정서표현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반응은 낮았으나 처벌, 최소

화, 스트레스와 같은 비지지적 반응과는 정적인 관

련성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감정은 해로

우므로 빨리 제거하거나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정

서방임 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Gottman외, 1996). 

단지 정서일 뿐이라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정

서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부정적

인 인식 또한 적다보니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

을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돕기도 하지만 자녀

의 정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

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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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은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는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

데, 이는 정윤경과 박혜진(2012)의 연구에서 자녀

가 부정적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는 

발달적 준비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높은 관련성

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와 유사하다. 통제가능성 신

념은 다만 부정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중 처벌과

만 관련이 있었는데, 자녀가 정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보였을 때 통제하지 못한 것을 아이의 책임으로 

느껴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Dix 

& Grusec, 1985). 

아이들의 정서는 유동적이라는 신념이 높은 어

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

가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

로 도와주며 높은 수준의 최소화반응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정서표현 방식은 성장하

면서 달라진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

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낮은 수준의 처벌, 스트

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정서는 오래가지 않고 빠르게 변한다

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주 변화하는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혼을 내거나 자신의 심리적 불편

감에 초점을 두는 스트레스 반응을 덜 보였는데,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

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적 반응은 감소하고 비지지적인 반응이 증가

한 결과처럼 자녀의 정서적 능력에 대한 기대수준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광향, 2009).  

부모가 지도해야 한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표현을 많이 하

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자녀가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낮은 수준의 처벌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정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부모는 아동의 정서를 타당화해주고 언어적으로 

정서를 이야기하도록 지원하며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녀를 돕는다는 정

서 코칭 철학의 특징과 일치한다(Gottman 등, 

1996). 여러 연구에서도 자녀의 정서 언어발달을 

사회화하는 역할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높은 수준

의 정서표현과 이야기나누기에 영향을 주고 자녀

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연관이 되

었다(정윤경 외, 2012; Cervantes et al., 2005; 

Dunsmore et al., 2001; Rivera et al., 2011). 

정서에 대한 규칙을 자녀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신념은 처벌반응을 제외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어

머니는 정서발달 관련하여 자녀의 역할에 대한 관

심이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

과이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

이들이 스스로 배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는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부모역할에 대

한 신념이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처벌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 신념과 유사하

게 부정적 정서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돌려 화

를 내고 혼을 내는 방식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양육 시 비난이나 놀림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표

현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위로하여 정서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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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은 

적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야단을 치고 무

시하거나 스트레스 반응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체벌의 효과와 수용에 대한 신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언어적, 신체적 처벌행동이 많

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장희정, 방희정, 옥정, 

2005), 자녀 양육 시 비난이나 놀림을 사용해도 된

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를 진지하

게 수용하여 이해해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처벌하

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공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신념

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반응뿐 아니라 최소화 반

응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를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녀를 돕는 행동

을 자제하면서도 자녀의 정서를 무시하고 평가절

하 하는 행동 또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

념이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가치와 연관이 되

어 있을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알려하

지 않는다면 시기적절한 양육과 훈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Rudd, 2006) 정서사생활 신념이 형

성되는 맥락, 실제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신념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자녀가 보이는 정서가 진실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신념

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

도록 격려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반응은 적

은 반면 부정정서에 대해서 혼을 내고 평가절하하

고 스트레스 반응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행동은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에서 바람

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하므로(Rudd, 

2006), 자녀의 정서가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

진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경험을 진지하게 수용하

거나 지지하는 반응보다는 처벌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관련 신념에 따른 양육행동

부정적 정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을 격

려하는 양육행동을 가장 잘 예언하였다. 또한 긍정 

정서에 대해 수용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어머니의 적극적인 정서표

현을 가장 잘 예언하였는데, 흥미로운 결과는 부정

정서가치 신념은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

는 것과 관련이 없는 반면에 긍정정서가치 신념은 

부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모든 정서 

표현을 예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정 정서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부정 정서를 표

현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결과, 가령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부정 정서의 

표현에 대한 낮은 신념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최해연 외, 2005). 또한 긍정

정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긍

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긍

정 정서 표현을 격려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

로써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를 개방하고 나눌 수 

있는 가족환경을 만들 것이다.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를 느낄 때의 심혈관 활성화도를 기본 수준으

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역기능

적 상태를 회복시키고(Fredrickson & Levenson, 

1998; 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2000 :최해연, 2012에서 재인용) 주의 폭

과 사람들의 인지 및 행동의 목록을 넓히며 동맹

을 유지시키고 서로를 돕는 협력적인 대인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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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Fredrickson, 1998). 

따라서 긍정정서가치 신념이 높은 어머니가 조성

한 정서적 환경은 부정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적 

신념을 완화시키고 부정 정서에 대한 표현 또한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가 위험하다는 신념은 다른 신념들에 비하

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축소하거나, 스트레

스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은 비지지적인 양육행동

을 가장 많이 예언하였으며 처벌반응과 낮은 수준

의 긍정정서 및 친밀정서 표현도 예측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정서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긍

정정서와 친밀정서표현을 예언하였던 연구결과(정

윤경 외, 2012)와 유사한데, 이는 정서가치에 대한 

신념과 함께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강력한 인지적 변인임을 제

안하는 것이다. 단지 정서일 뿐이라는 신념은 부정

정서가치, 부모지도 신념 다음으로 부정정서 표현

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정서표현을 하나의 선택으로 인식하다보니 정서표

현을 격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의 정서는 유동적이라는 신념은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

현에 대한 최소화 반응을 예언하였으며, 아이들의 

정서표현 방식은 성장하며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

은 부모지도 신념 다음으로 정서중심 반응과 문제

중심 반응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

서적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양육행동을 예언

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신

념은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부모 자신의 친밀한 

정서 표현뿐 아니라 자녀 정서 표현에 대한 격려

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해결반응을 가장 많이 예

언하였고 낮은 수준의 처벌 반응을 예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Gottman 등(1996)이 상위-정서 

철학에서 제안한 것처럼, 부모 스스로가 자녀의 정

서 사회화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은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

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정서규칙

을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은 문제중심 반응

을 예언하기도 하였지만 처벌 반응도 예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신념이 지지적, 비지지적 양

육행동 모두를 예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정서관련 신념이외에도 다양한  변

인들이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기라는 인지적 변

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녀에게 민감한 양

육과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

모는 자신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행복을 촉진하려

는 아동 지향적 동기(child-oriented concern)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Dix, Gershoff, & Meunier, 

2004). 동일한 신념을 가진 부모라도 아동 지향적

인 동기를 가졌다면 자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려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부모 지향적인 동기

(parent-oriented concern)를 가졌다면 자녀의 행동

에 대해서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녀 양육 시에 비난이나 놀림을 사용해도 된다

는 신념이 다른 신념들에 비하여 처벌반응과 스트

레스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는 진실한 

것이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신념은 적은 정서표현 격려반응과 많은 

처벌 반응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보이는 비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는데 정서는 

위험하다는 신념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비난이나 

놀림을 수용하는 신념이 가장 중요하며 자녀의 정

서를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또한 중요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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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어머니에게서 

긍정정서가치, 부정정서가치, 정서위험, 정서일뿐, 

통제가능, 정서유동성, 정서발달가능성, 부모지도, 

스스로학습, 경멸, 정서사생활, 조작이라는 12개 신

념이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 국내연구에서 밝혀지

지 않았던 신념들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확인된 신

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을 맺으며 양육

행동을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가지

는 정서관련 신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자기 보고로만 이루어져 다

양한 신념이 가지는 의미, 신념이 형성되는 맥락, 

실제 자녀양육에서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이해는 

부족하다. 이에 추후에는 면접연구를 통하여 확인

된 신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신념들이 존재하는지 다

양한 신념요인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

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확인된 신념들이 

실제 양육행동과 가지는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

가 요구된다. 더불어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 

양육행동을 지도하고 결국에는 자녀의 결과물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Dix, 1991, 1993; Dunsmore & 

Halberstadt, 1997; Gottman et al., 1996, 1997; 

Halberstadt et al., 2008; Katz, Wilson & 

Gottman, 1999)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과 같은 자녀의 결과물과의 관련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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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Emotion Expression and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by Emotion-related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

Juhye Shin,    Yoonkyung Jeo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thers' emotional expressions and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Mothers with 3-6 years old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emotion-related beliefs, mother's own emotional expressions, 

and coping strategies for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Korean mothers had twelve beliefs regarding value, control, developmental 

processes, guidance, and relation. Beliefs about positive emotional value were the 

highest, and beliefs about contempt were the lowest. Our results also reveal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and their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s. Beliefs about negative emotional value, positive 

emotional value, and parental guida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pportive responses. 

Beliefs that all emotions are bad were positively related to non-supportive responses 

and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al expressions. Beliefs about contempt and 

manipul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supportive responses. Furthermore, Korean 

mothers' emotion-related beliefs significantly predicted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s.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emotion-related beliefs are crucial 

cognitive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behaviors

Keywords : emotion-related belief, emotion expression,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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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가치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문항-총점

간 상관
공통성

부정정서

가치

43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 삶의 어떤 것을 변화하거나 고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719  .079 -.013 .062 .738 .523

44 화를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691 -.070 -.134 .125 .672 .415

20  때로 화를 느끼는 것은 아이에게 유용하다. .680 -.008 .053 -.102 .737 .518

39 화를 느끼는 것은 행동하게 하는 유용한 동기가 될 수 있다. .637 -.065 -.005 .042 .667 .393

29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622  .013 .021 .126 .675 .396

19 화를 내는 것은 비갠 후 맑은 하늘처럼,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616 -.114 .051 .019 .696 .399

28 아이들이 화를 내게 놔두는 것은 괜찮다. .580 -.105 .117 .034 .672 .394

22 때때로 아이들이 주저앉아 마음껏 우는 것도 괜찮다. .565  .110 .064 -.109 .664 .409

1 화가 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어려운 과제를 인내하거나 자신을 옹호하게 만든다) .498  .119 .124 -.012 .620 .342

36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한다.  .462  .130 .101 .021 .569 .290

긍정정서

가치

35 일을 잘 끝마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01 .752 .013 .005 .750 .565

33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09 .732 .009 -.055 .733 .551

27 아이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027 .699 -.026 -.003 .719 .485

21 기쁨은 중요한 감정이다.  -.101 .670 .041 -.059 .688 .453

5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044 .662 .012 .129 .673 .432

6 아이들이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016 .605 -.062 .141 .616 .368

24 넘쳐나는 기쁨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039 .541 .079 .014 .640 .294

31 누군가와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31 .537 -.005 -.094 .633 .314

13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091 .535 .041 -.006 .640 .314

4 아이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에게 좋다.   .015 .517 .030 .000 .594 .272

정서일뿐

32 슬픈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 단지 삶의 일부이다.  -.119 -.057 .928 -.036 .850 .792

34 화가 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 단지 삶의 일부이다.  -.008 -.070 .848 .002 .817 .714

25 슬픔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014 -.020 .751 .061 .829 .560

3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한 부분일 뿐이다.  -.060   .022 .607 .259 .753 .414

7 슬픔을 느끼는 것은 때로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063   .200 .428 .006 .591 .257

정서위험

30 가능하다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243 -.008 -.005 .537 .640 .381

15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391 -.069 -.091 .513 .625 .518

18 누군가를 매우 좋아하다가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115 -.024 .123 .501 .569 .278

9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막다른 길과 같아서 아이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116 -.056 .159 .474 .575 .272

45 아이들이 강한 감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293 -.164 -.043 .470 .488 .298

37 아이들이 화를 표현할 때, 결국 가족 누군가는 어떠한 결과를 감당하더라도 마무리해야 한다.   .309 .154 -.009 .464 .411 .295

38 아이들의 화는 감정적으로 위험하다.  -.344 -.044 -.105 .435 .600 .392

23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문제만을 만들 뿐이다.  -.355 -.137 -.020 .430 .590 .396

12 아이들이 화를 내면 스스로에게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172   .061 -.048 .411 .527 .219

42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078 -.039 .135 .403 .495 .191

고유치  7.468  4.438  2.788  2.166

설명변량(%) 16.595 9.862  6.195  4.81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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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통제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문항-총점간 

상관
공통성

통제

가능성

9 아이들은 매우 화가 나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791 .793 .626

14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724 .732 .524

8 아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너무 들뜨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719 .726 .517

13 아이들은 원한다면, 자신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99 .707 .489

22 아이들은 너무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696 .723 .485

23 아이들은 화난 감정을 멈출 수 있다. .693 .721 .481

10 아이들은 슬픔을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을 멈출 수 있다. .660 .683 .436

20 아이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645 .678 .416

17 아이들은 얼굴 표정을 아주 잘 통제한다. .636 .661 .405

5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숨기는 것이 쉽다. .608 .631 .370

11행복감을 통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쉽다. .594 .614 .353

6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564 .593 .319

2 아이들은 매우 슬플 때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527 .564 .277

21 아이들은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것이나 즐거운 것을 상상하여 자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511 .553 .261

24 아이들이 정말 원할 때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481 .544 .226

7 아이들은 목소리 톤을 기분좋게 유지할 수 있다. .476 .522 .222

15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한다. .471 .522 .232

16 아이들은 행복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467 .499 .218

고유치     7.521

설명변량(%)    31.338

부록Ⅲ. 발달과정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문항-총점

간 상관
공통성

정서 

유동성

22 아이들은 한 순간 매우 속상했다가 다음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 .910   -.204 .802 .682

24 아이들의 감정은 빨리 변할 수 있다. .779 .027 .767 .629

20 아이들은 한 순간은 행복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슬퍼질 수 있다. .730   -.064 .738 .490

19 아이들의 감정은 어른의 것보다 빨리 변화한다(예: 화에서 행복으로). .722   -.026 .791 .503

15 아이들은 자신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 .483   -.035 .637 .217

7 아이들의 감정은 슬픔에서 행복으로, 또한 반대로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414 .119 .613 .235

정서

발달

가능성

1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변화할 수도 있다. .116 .686 .758 .566

11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감정적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 .105 .670 .745 .531

12 어릴 때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051 .621 .671 .421

5 자라면서 아이들은 감정적 패턴을 바꿀 수 있다.  -.126 .564 .542 .262

13 아이들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감정적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 .060 .480 .626 .263

16 아이들이 감정적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은 나이가 듬에 따라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219 .465 .632 .368

4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다. .068 .417 .561 .207

10 아이들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089 .410 .556 .213

23 아이들의 감정적 유형은 성숙해져가면서 많이 변화한다. .373 .404 .655 .455

고유치   6.167   1.405

설명변량(%)  24.668   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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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 지도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문항-총점간 

상관
공통성

부모

지도

10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809 .058 .815 .636

14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763  -.007 .790 .585

8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부모는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759 .055 .770 .559

3 부모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야 한다. .750  -.005 .785 .565

2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746 .056 .757 .540

7 아이들에게 행복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734  -.035 .784 .552

15 부모는 아이들에게 괴로움이나 다른 속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717  -.020 .755 .522

5 아이들이 슬퍼할 때 부모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691  -.100 .750 .519

6 부모는 언제, 어떻게 자부심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76  -.035 .744 .470

자녀

스스로

13 아이들이 슬프거나 속상해할 때, 부모는 아이들 스스로 감정을 다루도록 놔두어야 한다. .042 .708 .732 .517

11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화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는다. .017 .683 .745 .461

16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극복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  -.083 .676 .722 .490

4 언제, 어떻게 긍정적 감정을 보여야 하는지는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032 .662 .720 .429

17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다. .086 .652 .688 .407

12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다.  -.046 .627 .673 .409

9 아이들은 자신의 슬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 .082 .624 .677 .372

1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없이도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깨닫는다.  -.111 .503 .625 .291

고유치   5.410   2.914

설명변량(%)  31.824  17.139

부록Ⅴ. 관계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하위 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총점

간 상관
공통성

경멸

11 아이들을 흉내내며 놀리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781   -.063 .067 .790 .613

9 아이의 감정에 대해 놀리는 것은 때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773   -.013 .100 .782 .607

6 아이의 행동을 놀리는 것은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돕는다. .703 .052 .086 .752 .493

5 빈정대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700   -.054 .059 .722 .491

16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때때로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깔보고 무시하거나 비웃어도 된다. .694 .011 .092 .712 .508

33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비웃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600   -.045 .043 .656 .362

29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잘하도록 돕는 적절한 방법이다. .570 .011 .054 .608 .329

37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을 놀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51 .028 .012 .659 .306

19 아이들의 행동을 놀리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 .464 .026  -.035 .575 .218

40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놀려서는 안된다. .423 .073  -.166 .558 .212

사생활

7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알아야한다. .094 .798  -.041 .807 .649

2 아이들은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를 부모와 나누어야 한다. .044 .751  -.064 .741 .566

34 부모가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알 필요는 없다.   -.055 .723 .033 .773 .527

15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125 .692 .039 .724 .492

41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031 .680  -.019 .737 .461

1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 모두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 .151 .653  -.074 .688 .456

24 부모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모두를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격려하여야 한다.   -.137 .539 .040 .611 .308

21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   -.213 .502 .040 .559 .293

32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151 .453  -.066 .520 .234

조작

14 아이들은 단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주 슬픈 척 한다. .116 .092 .767 .776 .621

36 아이들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하여 때론 슬픈 척 한다. .080 .014 .742 .782 .559

17 아이들은 단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주 화난 척 한다. .147 .129 .690 .758 .528

13 아이들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때로 화난 체 한다. .017 .056 .674 .695 .463

30 아이들은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하여 자주 운다. .152 .123 .589 .663 .364

18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한다. .127 .043 .585 .684 .397

4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과장한다.   -.113   -.115 .574 .589 .347

35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신이 난 척 하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안다. .173   -.005 .466 .567 .247

38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 애정을 표현한다.   -.033   -.080 .460 .509 .214

고유치   5.700  4.389   3.484

설명변량(%)  13.903 10.704   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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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Ⅵ. 정서관련 신념 척도의 요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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